
몽골 울란바토르 한인교회 30주년 기념 예배 열려

(출처: 울란바토르 한인교회, 초대부터 4대 현 담임 목사가 함께한 모습)

(몽골뉴스=하이몽골리아뉴스) 울란바토르 한인 교회는 몽골에 처음 세워진 한인 교회로 지난 11월 20

일(일) 창립 30주년 예배가 있었다. 개척 초대 담임 목사를 지낸 안교성 목사를 비롯하여, 2대 안광표 목

사, 3대 김봉춘 목사 및 현재 담임 이상수 목사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으며, 주몽골한국대사관, 몽골한

인회, 몽골상공인회, 다문화회 등 한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30주년 축하를 전했다.

몽골 울란바토르 한인 교회 역사는 몽골 한인들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. 1992년 몽골이 개방 된 이후

대사관 직원, 한인,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다. 1992년 11월 15일 한인 교회 창

립 후 교회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였다. 몽골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배급을 받아야 하던 시절에

한인 교회의 주일 예배 이후 식사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. 매 주일이 한인들과 유

학생들이 모이는 잔치가 되었다.

현재 담임 목사인 이상수 목사는 “설립이 되던 1992년에는 앞으로 세워질 몽골 교회에 모범이 되는 교

회, 선교적인 교회, 한인들을 돌보는 교회, 선교사들을 돕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이 되었으며,

이후 2000년대에 부흥하고 성장하며 선교사들을 자녀들을 품고, 선교사들을 훈련 시키는 신앙 훈련소

의 역할을 해 왔다. 그리고 이제는 울란바토르 한인 교회가 몽골의 다문화 가정과 몽골에 이민 온 한국

가정, 한국 문화에 적응하여 한국 신앙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몽골인의 신앙 요청을 받고 있다.”고 밝혔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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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출처: 울란바토르 한인교회, 초대부터 4대 현 담임 목사 및 가족들과 임직을 받은 사람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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